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고후 6:14-18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던 제단은,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제물로 

드려져야 할 세상 자체이다.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전은 오늘날 신약 시대
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들의 몸이다.(17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레26:11,12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광야 생활시 장막 배치 및 행군 시 배치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에 성막을 두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
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38년 동안 단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다. 또
한 못된 짐승이나 외부의 적으로 부터도 지켜주셨다. 그들은 38년의 광야 생활동안 단 
한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아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패역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실제로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
했으면서도 광야 생활 시작하고 단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고,(출
15:22)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도 아론을 통해 금송아
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출32:1,4)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고 이미 선포했
음에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
고, 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느냐고 원망했다.(민13:32,33)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럼에도 오늘 
당장 내 삶에 도착해있는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한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
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고 말 것이다. 

 2)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자
기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을 명령하신다.(17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이기 때문이다.(롬8:29) 

·먼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다.(14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는 사업도 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
(고전5:9,10)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휩쌓
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 구절 이하에 네 가지의 대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유혹들에 빠져 있어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다. 
·불신자와의 결혼도 선교적인 각오로 하면 못할 것도 없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이방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의 결혼
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전7:39)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순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수도 없이 넘어지기에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의존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때인가는 불신의 배우자도 함께 신앙 생활 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 때 까지 적지 
않은 아픔과 인내의 시간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날마다 거룩을 힘써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있고, 
세상을 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정한 것임에도 우리가 자꾸 관
심을 갖고 그것들을 만지려 하면 어떤 때는 그런 우리를 내 버려두실 때가 있다. 그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어서가 아니라 한번 만져 봐야 그것이 부정한 것인 줄을 알게 되기 때
문이다.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다윗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삼하12장)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도 사실은 그 어려움들을 통
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앞에서 마음이 더 강퍅해지고, 더 어둠으로 간다
는 것이다. 

·그 차이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
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금방 알기에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다.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 

·영적 분별력은 말할 것도 없이 평소에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생긴다. 아
무리 지난 날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경건 생활에 소홀하다 보면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는 평생의 습관으로 
해도 좋을 일이다.    *코너 닐의 ‘바쁜 사람과 생산적인 사람의 차이 

·감사하게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인터넷이나 셀폰의 앱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다. 하
루의 시작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면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일도 없고, 교회가 잘못될 일도 없고, 우리 가정이 잘못될 일도 없을 것이다. 혹시 잘
못 가고 있었을 지라도 금방 올바른 방향으로 터닝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성도의 삶을 
사탄이 공격해서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및 적용 문제:

1) 성전과 제단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아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2) 나는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안심하고 있는지, 또 성전으로서 거룩의 삶
을 살고 있는지 나누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나누어보자. 


